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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 및 예보 분과 [P-266]

장마진단인자를 활용한 장마철 집중호우 진단과 예측 기술 개발

이현철, 이두희, 도현석, 이희춘, 강현석, 김경민

국립기상과학원 예보연구부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장마(시종시기, 기간, 강수량)와는 다른 형태의 강수가 나타나고 있다. 2020년은 역대 최장 
기간 장마(중부지방 54일, 제주도 49일)와 최다 강수량(중부지방 평균 강수량 851.7mm)을 기록한 해였다. 반면, 2021년은 장
마 기간(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이 단 17일로 짧았고, 지역 간 강수량 차이도 컸다. 2022년은 장마기간(중부지방, 제주도)이 
33~34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장마 이후 더 많은 비가 내렸다(여름철 전체 강수량의 42.4% 장마철, 49.8% 장마철 이후 발생). 
올해의 경우 남부지방 13일, 제주도 15일로 장마 기간이 짧았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중부지방 23일 강수량 평년과 
비슷). 하지만 장마가 종료된 이후 좁은 구역에 집중되는 집중호우 빈도가 높았고, 특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수도권과 
전라~경상 지역에 영향을 주어 수해를 입히기도 했다. 반대로 강원 영동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와 남서풍의 우세로 동풍 
계열의 바람이 약해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따라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매년 변화하는 장마 패턴을 이해하고 복잡해진 강수에 대한 
예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특징 분석 및 예측성 향상 기술 개발」을 수행
해오고 있다. 성공적인 장마 대응을 위해서는 집중호우의 분석 역량과 예측성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장마특이기상연구센터와 국립
기상과학원은 정체전선과 장마철 집중호우 영역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탐지 인자를 개발하고 있다. 전선 가능역을 판단하게 
해주는 변형장(DEF-Deformation), 수증기의 유입과 기원을 나타내는 수증기 수송(IVT-Integrated water vapor transport), 
저기압의 발달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하층소용돌이도(VOR-Vorticity), 대기 하층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조건부 대칭불안정(CSI-
Conditional symmetric instability)을 기상청 현업에 사용하는 수치모델 예측장을 활용하여 예보관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산
출 방법과 표출 변수 추가 등의 개선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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